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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新수능국어최적화기출분석130th



2 국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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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 43~45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찻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벙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겉밤 머루 비자(榧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려 주주리는 지저귄다

㉣ 장계(狀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여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숭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삽삽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

받고 있군.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⑤ [A]의 ‘귀머거리 벙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겉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A]

[B]


